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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  구  지  방  법  원

판         결

사       건 2025고정1153  가. 공갈

             나. 공갈교사

피  고  인 1.가.나. A

2.가. B

검       사 이진순(기소), 김현우(공판)

판 결 선 고 2026. 1. 13.

주       문

피고인 A을 벌금 900만 원에,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.

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

을 노역장에 유치한다.

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.

이       유

범 죄 사 실

1. 피고인 A

  피고인은 C에 대하여 약 150만 원의 채권을 가진 자로서, C이 자신의 돈을 갚지 않

고 연락을 피해버리자, C으로부터 피해자 D(남, 32세)과 성매매를 한 사실을 들어 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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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 있음을 기회로 피해자에게 성매매 사실을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어 금원을 갈취하

기로 마음먹었다.

가. 공갈

  피고인은 2023. 2. 19.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“당신이 C과 돈 

주고 만나면서 잠자리까지 하고 나에게 증거가 다 있다. C이 두 달 동안 내 카드를 쓴 

대금이 358만 7,475원이니 그 돈을 대신 갚아라. 그러면 증거는 모두 지워주겠다”라고 

메시지를 보내어 마치 피고인이 요구한 돈을 보내지 아니할 경우 성매매 사실을 신고

하거나 폭로할 것처럼 위협하고,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

카카오뱅크 계좌(계좌번호 1 생략)로 3,587,475원을 송금받고, 2023. 2. 20. 같은 계좌

로 330,900원을 송금받고, 2023. 2. 20.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(계좌번호 2 생략)

로 360,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4,278,375원을 송금받았다.

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4,278,375원을 교부받았다. 

나. 공갈교사

  피고인은 2023. 3. 1.경. 불상의 장소에서 B에게 자신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갈취한 

사실을 알려주면서 ‘너도 피해자에게 C에게 받을 돈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고, 성매

매 사실을 알리겠다고 겁을 주어 돈을 받아 내자’고 말하여, B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

상대로 공갈 범행을 저지를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.

  위와 같은 교사에 따라, B은 2023. 3. 1.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

게 사실 C이 자신의 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“C과 스폰관계임을 알고 있다. C

이 사용한 내 카드값 중 150만 원을 대신 갚아라. 대신 갚지 않으면 둘이 성매매한 사

실을 알릴 수밖에 없다.”고 협박하고,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3. 3. 2.경 B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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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의 농협은행 계좌(계좌번호 3 생략)로 150만 원을, 2023. 3. 16.경 B 명의 카카오뱅

크 계좌(계좌번호 4 생략)로 77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27만 원을 교부받고, 그 중 

165만 원을 피고인에게 다시 보내주었다.

  이로써 피고인은 B의 공갈 범행을 교사하였다.

2. 피고인 B

 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의 교사에 따라, 2023. 3. 1.경 불상의 장소에서 

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사실 C이 자신의 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‘C과 스폰

관계임을 알고 있다. C이 사용한 내 카드값 중 150만 원을 대신 갚아라. 대신 갚지 않

으면 둘이 성매매한 사실을 알릴 수밖에 없다’고 협박하고,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

터 2023. 3. 2.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(계좌번호 3 생략)로 150만 원을, 2023. 3. 

16.경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(계좌번호 4 생략)로 77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27

만 원을 교부받고, 그 중 165만 원을 A에게 다시 보내주었다.

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.

증거의 요지

1. 피고인들의 법정진술

1.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

1.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

1. 카카오톡 대화내역(C-D), 토스뱅크 이체내역, 카카오톡 대화내역(B-D), 토스뱅크 이

체내역

1. B 명의 농협은행 계좌 금융거래내역, B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 금융거래내역

1. 카카오톡 대화내역(A 공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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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카카오톡 대화내역(B-A)

1. 이체내역(D-A)

법령의 적용

1.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

  가. 피고인 A: 형법 제350조 제1항(공갈의 점, 벌금형 선택), 형법 제350조 제1항, 제

31조 제1항(공갈교사의 점, 벌금형 선택)

  나. 피고인 B: 형법 제350조 제1항(벌금형 선택)

1. 경합범가중

   피고인 A: 형법 제37조 전단, 제38조 제1항 제2호, 제50조

1. 노역장유치

   피고인들: 형법 제70조 제1항, 제69조 제2항

1. 가납명령

   피고인들: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

양형의 이유

○ 유리한 정상: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한다. 피고인 B에게는 아무런 범

죄전력이 없고,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. 피고인 B이 이 

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않다.

○ 불리한 정상: 이 사건 공갈 범행의 수법이 나쁘다. 피고인 A은 공갈 범행 후 피고

인 B에게 같은 수법의 공갈 범행을 교사하였고, 피고인 B의 공갈 범행에 따른 피

해금 중 일부를 취득하였다.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와 

합의하지 못하였다. 피고인 A은 사기죄 등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. 피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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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 B은 피해자가 약속을 어기고 합의하지 않았다거나 담당 경찰 부서의 변경에 대

한 의문을 제기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.

○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, 성행, 환경, 범행의 수단과 결과,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

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.

            판사 전명환 _________________________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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